
1. 평가와 일본지식사회

명치유신은 일본을 근 로의 길로 이끈 정치변혁

이었다. 사건사적으로는 명치유신을 1867년 12월에

일어난‘ 古 ’, 즉 쵸오슈번( )과

사츠마번( )에 의한 궁정쿠데타와 그 이후

이라는 내전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

태를 가리키지만, 넓게 봐서 명치유신은 1830년 의

개혁기부터 명치초기에 제반 정치개혁이 진행되

어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

다. 그래서 이를 흔히‘막말유신정치변혁’으로 표현

하기도 한다. 

명치유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오

랫동안 일본학계에서 논쟁거리 다. 이 문제에는 유

명작가나 언론도 관심을 갖고 각자의 견해를 발표해

왔기 때문에 단지 학계뿐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가 간

여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. 거칠

게 말해서 명치유신에 한 태도는 긍정적이냐, 부정

적이냐로 나뉘어 왔다고 볼 수 있다. 원래 어떤 역사

적 사건에 해 觀을 갖고 하는 것은 매우

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, 일본사회에 이런 경향이

있어 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. 

이는 명치유신에 한 연구, 명치유신에 한 입장

이 처음부터 정치적 동기에 깊이 향을 받고 있었기

때문이다. 즉 명치유신을 본격적으로 학문적 역에

서 연구하기 시작한 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인 講

.�農 는 각각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일본사

회혁명의 구상에 따라 명치유신의 성격을 규정하려

고 했던 것이다. 다시 말해 객관적.실증적 연구성과

를 토 로 성격규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, 먼저

인 정치테제를 전제로 하고 그 정치테제의 정당

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∙실증적 연구가 수행된

다는 가 발생했던 것이다.

講 ∙�農 는 자신들의 혁명구상에 따라 명치

유신의 성격을 각각 절 주의 변혁, 부르조아 혁명으

로 규정했지만 양쪽 다 명치유신을 부정적으로 보고,

그에 의해 탄생한 근 일본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

일치한다. 이와는 정반 로 패전전에 유행했던 國

觀에서는 명치유신을 7백년‘ 의 ’에 종지

부를 찍고, 일본의 주권자인 천황에 정권을 돌려준

‘ 擧’로 일방적으로 현창되었다. 이로인해 일본사

회에서는 명치유신에 한 입장만을 듣고도 그 사람

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풍조가 형성되어 왔던 것

이다.

이같은 사태는 패전 후에도 비슷한 구도로 계승,

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. 패전전의 강좌파를 주

로 계승한 전후의‘근 적 역사과학’을 주창하는 역

사학자들은 치 한 실증과 다채로운 방법에 의해 명

치유신연구를 심화시켜 왔으나, 명치유신을 부정적

으로 보고, 그 성과를 비판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

(stance)를 깨는 것은 터부시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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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은 아닐 것이다. ‘ 究 ’라는 단체를 주축

으로 결집하여, 주요 학의 포스트를 장악한 이들이

생산해 내는 명치유신에 한 연구와 그에 기반한 이

미지는 역사학계의 주류적 견해로서 오랫동안 일본

지식사회에 군림해 왔다. 

이러한 명치유신상에 한 반발은 주로 역사학계

의 외부, 나아가서는 학계의 바깥에서 나왔는데, 그

표적인 것이 일본의‘國 ’라고 일컬어지는 작가

(시바료오타로오)이다. 그는 명치유신을

전후로 한 시 를 배경으로 수많은 역사소설을 남겼

는데, 그가 만들어낸 사카모토 료오마( )의

이미지는 명치유신을 진취, 합리적 정치변혁으로 인

상지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. 역

사학계의 주류적 견해가 1930년 일본군국주의의

두는 명치유신이라는 불완전한 정치변혁에 이미

그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는 데 비해, 시바료

오타로오는 명치유신을 일본에 근 를 가져오고 민

족적 독립을 유지시킨 혁명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

하고, 1930년 일본군국주의는 일본근 의

에서 期의 이라고 파악한다. 이 양자는 첨

예하게 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서로의

(?)이 다르다는 점도 있어서인지, 아니면 서로를 이

미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보고 포기(?)해서인지 건

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진 것 같지는 않다.

이상에서 필자는 일본사회에서 명치유신평가라는

문제가 갖는 의미와 그 실태에 해 약간 언급했지

만, 그러한‘構 ’에 어떤 전환점이 오고 있음을 요

즘 느끼고 있다.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이후, 90년

일본역사학계의 변화는 매우 두드러진데, 주류 던

좌파역사학계의 결속력이 완화되고 있는 점은 주목

할 만하다. 인적 결속력의 이완 뿐만 아니라, 젊은 연

구자들의 연구방법, 연구 역을 보면 이미 단일하고

특정한 系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고

도 도전적인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. 그들에게서 마

르크시즘의 냄새를 맡는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

으며, 명치유신에 한 긍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

이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터부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

다. 

한편에서는 노골적인 내셔널리즘의 주창자들이 등

장했다는 점이다.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유명해진‘새

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’의 멤버들이 그들인데, 이

들은 명치유신 뿐 아니라 일본의 전역사를 과장하여

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다. 그 핵심멤버가 문학,

교육학,정치학전공자들로 비역사학자가 주축이라는

점이 이런 과감한 발상을 가능케 했다라고도 생각되

어진다. 그런데 문제는 이번 교과서채택에서의 그들

의 참담한 실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, 이들은 일

본지식사회의 진정한 실세가 아니며, 일종의 변두리

집단이라는 것을 우리사회가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

하다는 점이다. 즉 앞서 소개한 주류적 역사학자집단

을 일본의 좌익이라고 한다면, 그에 항하는‘새로

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’을 일본의 우익을 표하는

것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.

일본지식사회에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좌파적 지

식인의 헤게모니에 해서도 비판적이며, ‘새역모’

같은 어설픈(?) 민족주의자들에 해서도 냉소와 경

계를 감추지 않는 지식그룹이 형성되고 있다. 아직

시민권을 획득한 호칭은 아니나, 일본사회 일부에서

사용되고 있는 호칭을 그 로 빌려 임시로 이들을

‘요미우리( )∙중공( 公)그룹’이라고 부르겠다.

이들은 주로 요미우리신문과 公 에서 발행하

는 각종 출판물을 무 로 활약하는 전현직 학교수,

언론인, 평론가등이다. 이들은 아직 어떤 단체를 만

들거나 조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 있으며, 앞으로

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일본의 국익, 강

한 일본이라는 목표를 베이스에 깔고 있으면서도 세

련된 논리와 고도의 학문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

에서, 또 학이나 언론등 일본사회의 주요포스트에

다수가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지식사

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그룹이

다. 이들이 만들어낼 에 필자가 관심을 기

울이는 이유이다. 이하에서 소개할 막말유신정치사

에 한 새로운 연구동향은 이들의 명치유신상과 관

련을 맺고 있는 점이 많다.

이상에서 명치유신이라는 정치변혁을 둘러싼 일본

지식사회의 견해와 그 입장차이가 갖는 의미를 개괄

해보았다. 그러나 정치적 입장,이데올로기의 강박에

서 벗어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치유신에 한 연구

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다. 실제로 90년 이후 기

존의 연구틀을 벗어난 새롭고도 참신한 연구들이 서

서히 태동하고 있다.

정치사연구는 오랫동안‘

일본연구동향

2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



’이라는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. 즉

期 정치변혁을 추진한 제세력을 , 改

, 로 구분하고 그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

게 형성,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다.

이러한 연구의 주안점은 의 정치적 성격으로

부터 성질을 발견할 수 있느냐, 없느냐에 놓

여져 있었다. 즉 어떤 정치집단의 에서‘ ’을

주장하는 것이 발견되면 로 취급되어 그 역사

적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식이다. 그러나 실제로 한

정치집단의 정치노선은 정국의 변화에 따라 토막을

주장했다가도 철회하기도 하고, 내심으론 토막을 생

각하면서도 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

았던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연구방법은 실태파악에

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

이러한‘ 주체형성론’의 연구는 당연히

을 주도한 , 에 집중되었다. 이들에 관련

된 사료가 상 적으로 많이 남겨져 있었고, 권력을

장악한 이들에 의해 그 사료들이 우선적으로 편찬되

었다는 점도 큰 이유 다. 이러한 연구상황은 지금도

여전히 학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.

그러나 최근에는 주류적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다

양한 시각으로부터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. 이 연구

들은 계급사관적 시각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

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, 공통점은

그것 뿐이고,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는 성질

의 것은 아니다. 이하, 새로운 연구경향을 표하는

몇가지 연구를 소개해보기로 하겠다.

2. 의 새로운 동향

(1) 國 國家 과 角

이것은 을 절 주의적 국가체제의 수립과

정으로 보는 주류의 講 시각을 벗어나, 

을 식민지위기를 극복하여 근 국민국가의 건설을

달성한 민족주의적 사회변혁으로 위치지운다. 여기

서는 국민국가건설의 여러 機 들이 주목되고, 내셔

널리즘의 형성요인과 과정이 주로 분석의 상이 된

다.

전자의 연구로는 (1991)의 연구를 들

수 있다. 여기서는 근 국민국가를 형성한 각 기제들

이 분석되었는데 신문, 학교교육등의 사상/정신적 측

면, 경찰,군 등의 사회제도적 측면들이 주목되었다.

이같은 계열의 연구는 90년 초반부터 크게 유행하

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, 근 역사학이 자명의 전제

로 여겨왔던 국가,국경,민족,국적등의 개념을 상 화

시키고 그 역사성을 폭로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

며 근 역사학에 한 자기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.

그러나 반면 국민국가,민족개념의 해체를 주장하기

에는 아직까지 국민국가의 틀은 강고히 잔존해 있으

며,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기본적인 지배력은 유지되

리라는 지적에 해서는 유효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

는 듯 하다. 

후자의 연구로는 谷 (1997)의 연구가 있다. 

는 의 최 의 특징은 내셜널리즘에 있다고

보고, 일본근 국가건설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은

내셔널리즘이라고 주장한다. 그래서 일본내셔널리즘

의 기원을 찾기 위해 에도후기를 분석한다. 는 베

네딕트 앤더슨이『 의 共 』에서 선보 던 방

법을 이용하여, 에도시 에는 출판업이 크게 융성하

고 독서인구가 크게 증가하여, 앤더슨이 말하는‘출

판자본주의’에 해당될 만한 사회현상이 관찰된다고

말한다. 그리고 무라시바이( 居)가 전국적으로

농촌지역까지 성행하 다. 무라시바이는 각 지역에

서 京 로, 역사물을 공연하는 것에 의해 일본열도

의 구성원에 공통의 상상,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게

했다. 이처럼 책, 그림, 판화(‘출판자본주의’에 의

함)등과 무라시바이라는 미디어를 통하여, 에도후기

에는 일본열도의 주민들사이에 일본이라는 국가관

념, 그 역사에 해‘ 의 共 ’가 형성되었고,

그것이 토 가 되었기에, 서양세력이 진출했을 때 급

속히 근 적 내셔널리즘으로 전화될 수 있었다는 것

이다. 

는 또한 명치유신변혁과정에서의 사망자수가 프

랑스혁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다는 사실, 

이라는 사무라이 계급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침

해하는 조치에 사무라이들이 반발다운 반발을 보이

지 않았다는 점, 명치유신과정에서 커다란 내전이 없

었다는 점등이 명치유신이 계급혁명으로서의 성격보

다는 민족혁명으로서의 성격을 짙게 갖고 있음을 보

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.

이 연구는 그간의 명치유신연구가 식민적위기로부

터의 탈출과 근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명치유신의

일본연구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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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족혁명으로서의 성격을 너무 간과해 왔다는 점에

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보여진다.

(2) ‘公 ’의 중시

종래의 정치사연구는 / 古의 측

면을 중시하고, 公 의 측면은 부차적인 것으로

취급해왔으나, 최근에는 의 발단이라는

시점에서 公 의 현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

나고 있다. 公 이란 종래의 軍- 閣(막부수

뇌)라인에 의한 정치운 을‘ ’라고 비난하고, 

세력과 그 家 까지를 정치운 에 참여시키려고

한 세력들이 내건 구호이다. 

(1992)은 에도시 정치체제에 이미 합의

제의 전통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고, 公 존중의

관습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, 期 公

중시의 출발점을 제시하 다. 그리고‘個’를 존중

하는 사무라이계급의 에토스가 그것을 근저에서 뒷

받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.

谷 (1997)는 막부를 포함한 중

누구도 公 의 명분을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 없

을 정도로 公 관념은 정당성을 완전히 획득하

고 있었고, 존왕양이와 더불어 의 주요한 성

격을 규정하 다고 한다. 씨는 1864년 초에 京 에

설치된 를 公 체제수립의 발단이라고 보

고, 정부도 公 성격을 띄고 있었으며,

헌법반포와 국회성립이 公 체제의 귀결점이었다고

지적한다. 

이같은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근 민주주의의 원형

을 찾아보려는 움직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. 예를들면

1989년 하버마스의『公共 의 構 』이 된

것을 계기로 미국의 중국사학계에서는 근 초기의

중국사회에서‘3(公共 , 公共圈)’를 찾아보려는

연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, 그 성공여부는 차치하

더라도 이러한 시도가 막말명치초의 일본이나 구한

말의 조선, 나아가 근 초기의 베트남을 상으로 행

해질 필요는 있을 것이다.

3. 미디어/ 空間( )에의 관심

이상과 같은 公 중시의 현상은 활발한 정치

여론의 형성과 그 표현, 정치행동의 활성화를 전제로

하고 있다. 실제로 期에는 기존의 정치운

세력( 에서는 軍- 閣, 에서는 - -

權 )을 넘어서, 중하급무사, 나아가서는 상층서

민까지 정치에 참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(‘

’). 그런데 종전에는 정치운 에 참여할 수 없었던

계층이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무엇

일까. 여기서 정치여론형성, 정치행동을 지탱했던 인

프라적 측면, 즉 미디어와 정치공간( )에 한 연구

들이 진행되어왔다.

이 최근 10여년간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에 중 한

계기를 부여한 사람은 宮 이다. 그가 그후 이러

한 연구경향을 리드한 것도 아니고, 오히려 부분의

연구자들이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고

있다고 볼 수 있지만, 그가 90년 초에 제창한‘

公 ’은 많은 연구자들이 발딛고 있는

이 되었다. 씨는 종래의‘ 주체형성론’에 의

한 연구를‘ 局 ’라고 비판하고,

‘ ’를 제창했다. 여기서 그는 期

農 農 間의 정치정보의 유통과 그에 기반한 정

치여론의 형성이 정치활성화를 밑에서부터 지탱

하여, ‘公 ’라고 불릴만한 를 성립시

켰다고 주장한다. 그 주요미디어 던 (

)가 놀랄만큼 량으로, 광범위한 지역에 유포되고

있었고, 그 정치정보의 내용은 상당한 정확도를 갖고

있었다. 또한 이 의 필사, 교환 등을 매개로 호

농간의 써클이 형성되고, 도시 과의 인맥이 형성

되는 현상도 벌어졌다(宮 , 1999). 정치활

성화는 이런 미디어와 그에 의한 정보유통이 뒷받침

하고 있었던 것이다. 씨는 정보유통의 인프라의 실태

를 좀더 명확히 하기위해, 에도후기 脚제도나

왕래의 소요기간등에 해서도 실증적인 업적을 내

놓고 있다(宮 , 1994).

레벨에서 정치공간과 미디어에 주목한 연구자

는 이다. 일찍이 씨가 을 소

재로 하여, 18세기 후반경 번정운 에서 실무에 능통

한 중하급역인들이 번정의 실권을 잡는 현상을 지적

한 바 있지만( , 1994), 씨는 이 중하급

역인들의 두가 번주앞에서의 ( )라는

정치공간을 통해서 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. 그녀에

따르면 期에 에서는 어전회의가 빈번하게

개최되었고, 그곳에서 등 중하급역인들

일본연구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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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실무지식과 언변을 무기로 발언권을 강화하여 번

정을 좌우하게 되는 실태를 분석하 다( ,

1998). 이 회의와 토론에 의한 정책결정의 중시라는

현상은 종전의 정치관습( )이나 格古 에 의한

정치운 과는 다른 것으로, 의 정치적 활성화,公

중시, 그리고 중하급역인의 정치적 진출을 지

탱했던 제도적 장치 다고 볼 수 있다. 씨는 또한 정

책결정그룹이외의 자들이 정치의견을 밝히는 미디어

로써 를 주목하고 그 경로를 관찰하 다.

한편, 초기정치사에도 이런 관점을 도입한 연

구가 나왔는데, 의 연구가 그것이다(2000).

이 연구는 權 의 발전을 지탱했던 미디어

로서 과 을 주목했다. 신문에 의한 정치여론

의 형성과 보급, 그리고 라는 정치공간에서의

정치여론형성과 청중의 참여등이 자유민권운동의 활

성화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. 

필자도 씨와 같이, 정치변혁을 뒷받침하는 정

치문화(미디어/정치공간- )의 실태와 변화에 관한

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. 씨는 신문과 연설이 서양

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의미에서‘새로운 정치문

화의 탄생( しい の )’이라는 를 달

고 있으나, 필자는 특히 정치변혁을 설명하기 위

해서는 ( ), / 校등‘잠자고 있던

의 ’이라는 측면에 한 연구가 중요하다고

생각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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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자료센터소장자료 목록

▶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

범례

1. 본 목록은 2002년2월1일 현재 본 일본자료센터

가 소장한 도서 중에서 공구서와 자료, 백서류를 수

록한 것이다.

2. 수록은 공구서, 자료, 백서류 순으로 하 다.

3. 총서, 전집, 도서, CD 및 기타는 지면관계상 싣

지 못했으며, 이에 해서는 본 일본자료센터 홈페이

지를 참조할 것.

1. 공구서(사전, 연표, 색인, 목록, 총람)

【사전】

, 『 期の － と －』,

吉 館, 1991

, 『 期の － と改 －』,

吉 館, 1996



[ ] , 『 經 』, 經

, 1996

, 『クロニクル 經 』, 經

, 1996

, 『 軍 』, 京 ,

1991

國 , 『國 』( 17卷), 吉

館, 1979-1997

袈 , 『( ) の 』, ,

1989

を る , 『 を る 』,

アソシエ-ツ, 2000

加 康∙ , 『 』,

吉 館, 2000

, 『 系』( 47卷), 

, 1982

2 の

3 の

4 宮 の

6 の

7 の

8 の

9 の

10 群 の

11 埼 の

12 の

14 � の

16 の

17 の

18 の

19 の

20 の

21 岐 の

23 の

24 の

25 の

26 京 の

27 京 の

29 庫 の Ⅱ

30 � の

31 歌 の

34 岡 の

35 廣 の

36 口 の

37 の

38 の

39 の

40 高 の

42 の

44 の

46 宮崎 の

47 の

口 男 監 , 『 』( 3卷), 

センタ-, 1999

『 ∙ : 近 ∙ 』, アソシエ-ツ,

1994

, 『公卿 』, アソシエ-ツ,

1994

アソシエ-ツ , 『( ) レファ

レンス : 古 , , 近 』, アソシエ-

ツ, 1998

アソシエ-ツ , 『 よみかた

』, アソシエ-ツ, 1999

アソシエ-ツ , 『 ∙ 據

�』, アソシエ-ツ, 1989

アソシエ-ツ , 『 8 よみかた 』,

アソシエ-ツ, 1998

アソシエ-ツ , 『 よみかた

』, アソシエ-ツ, 1998

アソシエ-ツ , 『 能 : ‐

‐ 』, アソシエ-ツ, 1998

アソシエ-ツ , 『 家 』,

アソシエ-ツ, 1999

アソシエ-ツ , 『 ∙

』, アソシエ-ツ, 1990

紀 ∙ ∙ ∙ 吉 , 『

』, アソシエ-ツ, 1992

『 』, , 1975

京 校 , 『 』, 講 , 1966

『 國 』( 20卷), 館, 2001

『 き廣 ( )』, , 1999

『廣 ( 机 )』, , 1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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起 , 『20 紀の 界 』, ,

2001

監 , 『〈 〉 郭 』( 3卷), 

センタ-, 2000

, 『 』, , 1984

〔 〕 , 『 國男 』, , 1998

今 , 『 敎 』, 吉 館, 1999

敬 , 『 故 』, 吉 館, 1998

アジオ∙ 谷 紀 , 『 ( )』,

吉 館, 2000

敬 , 『 故 : と故 』, 吉

館, 1996

經 , 『 』, 閣, 1997

【연표∙색인∙목록∙총람】

究 , 『 �

年 』( 2卷), � , 1995

古 [ ] , 『 年 』, ,

1990

高 ∙ 古すすむ∙ , 『 關

係年 』, PHP 究 , 1995

加 康∙ , 『 年 』, 吉

館, 2001

關係 , 『 關係

年 』, 吉 館, 1999

男, 『近 關係 記 � : ( )

』, 溪 , 1997

國 , 『 國 ( ∙ )』, 吉

館, 1994

館科 , 『 國 期 槪 � 1950-

1984 : 科 科 』, サンタ-,

1986

近 アジア敎 究 , 『近 のアジア敎

: 期敎 國∙ 國∙ 關

係記 � 』, 溪 , 1995

『 』, アソシエ-ツ, 1993-

2卷 古 ∙

3卷 近

4卷 近

7卷 1991~1997 : 古 ∙ ∙

近

『企 ∙經 關係 �1945~1993』, アソ

シエ－ツ, 1995

『國 關係 �1945~1994』, アソシエ－ツ,

1996

Ⅰ 南 アメリカ

Ⅱ ヨ－ロッパ∙アフリカ

Ⅲ アジア∙オセアニア( )

國 國 館 , 『( � )

關係 : の 』( 2卷), 國 國

館, 1993-1995

1 軍∙

2 期∙ 記∙ 記

刊 , 『國 ( )』( 9卷), 

, 1989

女 究 , 『 女 究 �』(

3卷), 京 , 1994

『近 關係 年 : 』( 4卷), ゆ

まに , 1998

『( ) 國 軍 』( 3卷), ,

1993

『近 關係 : 』( 2卷), ゆ

まに , 1998

1卷 あ-さ

2卷 し-わ

『近 關係 : 』( 2卷), ゆ

まに , 1998

1卷 あ-か

2卷 き-や

經 , 『 』( ∙ ∙

卷), 經 , 1995

2. 자료

, 『 ∙ 記�ⅠⅡⅢ』, , 1998

∙楠 ∙ , 『 の

: と基 』, , 1983

『 』( 13卷), , 1981~1990

1期 と

1卷 軍 內の

2卷 の と ①

3卷 の と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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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卷 擧①

5卷 擧②

6卷 國家

7卷 國

2期 15年 と國

8卷 と國

9卷 2∙26 件 の國

10卷 期の國 ①

11卷 期の國 ②

12卷

13卷 の國

『 國 系』（ 及 ）( 35卷), 吉 館

1 , 1985

2 紀, 1975

3 紀 , 1977

4 紀 , 1976

5 格 , 1972

6 格 格 , 1972

7 , 1988

8 交 ∙ , 1972

9 , 1972

10 , 1972

11 1 , 1957

12 2 , 1959

13 3 , 1961

14 4 , 1958

15 , 1964

16 1, 1983

17 2, 1983

18 3, 1985

19 4, 1985

20 公卿 1 , 1938

21 公卿 2 , 1937

22 公卿 3 , 1936

23 公卿 4 , 1935

24 公卿 5 , 1934

25 公卿 , 1939

26 鏡 1, 1968

27 鏡 2, 1968

28 鏡 3, 1968

29 鏡 4, 1968

30 紀 , 1971

31 紀 , 1971

32 紀, 1971

33 � , 1971

34 � , 1988

35 �, 1984

京 , 『 京

�』( 4卷), 京 , 1997

1 記∙ 敎∙ ∙敎 ∙ ∙ ∙ ∙

∙ 科 ∙ 科 ∙工 1997

2 記�∙記 ∙ 記∙系 ∙家 ∙

1996

3 古 �1996

4 �1997

『 』, みすず , 1963-73

4. 今 ∙高橋 , 國家 1

5. 今 ∙高橋 , 國家 2

23. 今 ∙高橋 , 國家 3

34. , 1

35. , 2

36. , 3

38. , 4

39. , 5

42. 掛 , 

43. 今 ∙ , 國家 1

44. 今 ∙ , 國家 2

45. 康 , 

∙ , 『 』( 3

卷), , 1991

1卷 軍 から 軍 へ

2卷 講 と 軍 の 格

3卷 の

廣 監 ∙ , 『 經

構 』( 3卷), 京 , 1990

1卷 經 建の基

2卷 傾 と

3卷 經 計

谷 健 [ ] , 『 』( 31卷∙

卷), , 1968

1 檢∙紀 ∙ 《南 》

2 檢∙紀 ∙ 《 國 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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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檢∙紀 ∙ 《 國 》

4 檢∙紀 ∙ 《 》

5

6 揆

7 ∙飢饉

8 見 記

9

10 農

11 （ ）

12 （ ）

13

14 （ ）

15

16 奇 ∙紀

17 間 敎

19 南 古

20 檢∙紀 ∙ ＜ ＞

21 共

22

23 年

24 ∙

25 （ ）

26 �起

27 國交 － ∙ ∙ 球－

28 （ ）

29 （ ）

30

卷� ∙

內 , 『 BC級 の記�』, 勁 , 1982

『內閣 庫 軍 』( 4卷), 溪 , 1989

1卷� 九年~ 年

2卷� 年~ 年

3卷� 年~ 年

4卷� 年

『內閣 庫 � 軍 年 』( 4卷), 溪 ,

1990

1卷� 年 ~ 年

2卷� 年 ~ 年

3卷� 年 ~ 年

4卷� 年 ~ 九年 �

�「軍 內 」

內 究 , 『內 關係 』( 11

卷), , 1990

1卷� 簡∙ ∙關係

2卷� 期 （ 34年~39年）

3卷� 期 （ 41年~45年） 期

（ 年~2年）

4卷� 期 （ 3年~6年）

5卷� 期 （ 7年~10年）

6卷� 期 （ 11年~12年）

7卷� 期 （ 13年）

8卷� 期 （ 14年~15年）

9卷� 期 （ 2年~5年）

10卷� 期 （ 6年~9年）

11卷� 期 （ 9年~16年）

「內 關係 」 �「 」 1卷 6

（ 6年12 ）

廣 , 『 廣 關係 』( 2卷), ,

1994

卷 : �－ ∙ 件から 京 まで

卷 : 

南京 件 究 , 『南京 件 』( 2

卷), , 1992

1 アメリカ關係

2 國關係

（ ）女 のためのアジア 國 基� , 『

軍 關係 』( 5卷), 溪 , 1992

1 警 關係公 ∙ 關係公

2 關係公 （ ）

3 關係公 （ ）

4 國 公 館 ∙ 國 館

∙ 關係公

5 國國 公 館 ∙國 國 館

∙各卷 の槪 介

, 『 ∙ 件 記� : 蹶起 校公

』, , 1998

∙宮崎 康 , 『

告』, 京 , 1995

交 , 『 國及び 關係 及公 』(

卷), 溪 , 1994

∙ 監 『アメリカ 國

』, , 1990

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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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交 , 1959~1960年 ( 9卷)

2 經 , 1959~1960年( 11卷)

3 の國內 , 1960年( 9卷)

『 刻 公 』（ 10卷）, , 18~

1 5卷 1~3 ( 14年 1~3 )

2 5卷 4~6 ( 14年 4~6 )

3 5卷 7~9 ( 14年 4~6 ) 

4 5卷 10~12 ( 14年 10~12 ) 

5 6卷 1~3 ( 15年 1~3 ) 

6 6卷 4~6 ( 15年 4~6 )

7 6卷 7~9 ( 15年 7~9 ) 

8 6卷 10~12 ( 15年 10~12 ) 

9 7卷 1~3 ( 2年 1~3 ) 

10 7卷 4~5 ( 2年 4~5 ) 

『 刻 』（ 57卷), , 1928~

1期� 2~5年�

2期� 6~9年

3期� 10~12年�

4卷� 13~16年

『 刻 』（ 17卷）, , 1943~

1 14年 刊 ~12

2 15年 1~3

3 15年 4~6

4 15年 7~9

5 15年 10~12

6 16年 1~3

7 16年 4~6

8 16年 7~9

9 16年 10~12

10 17年 1~3

11 17年 4~6

12 17年 7~9

13 17年 10~12

14 18年 1~4

15 18年 5~12

16 19年 1 , 2~3 , 4~5 , 6

, , 7

17 19年 8~9 , , 10 , ,

11~12

20年 1~2 , 7 , 9 , 10

『（ 刻 ） 』( 17卷), 吉 館, 1996

1 刊 ~ 9 （ 21∙22年）

2 10 ~ 21 （ 23∙24年）

3 22 ~ 31 （ 25年）

4 32 ~ 43 （ 26年）

5 44 ~ 55 （ 27年）

6 56 ~ 67 （ 28年）

7 68 ~ 79 （ 29年）

8 80 ~ 90 （ 30年）

9 91 ~ 102 （ 31年）

10 103 ~ 108 （ 32年）

11 109 ~ 114 （ 32年）

12 115 ~ 120 （ 33年）

13 121 ~ 126 （ 33年）

14 127 ~ 132 （ 34年）

15 133 ~ 138 （ 34年）

16 139 ~ 114 （ 35年）

17 145 ~ 150 （ 36年）

『 高 官 : 國 公 館 』( 8卷), 

京 , 1996~1997

1卷 期ノ

2卷 期ノ

3卷 期ノ

4卷 期ノ

5卷 期ノ

6卷 期ノ

7卷 期ノ

8卷 期ノ

關係 究 , 『 關係 』(

9卷), , 1973-1981

1卷� � 30 ��

2卷� 簡 ���

3卷� 具 75 ���

4卷� 50 ���

5卷� 42 ��

6卷� �敬 119 ���

7卷� 60 ���

8卷� 131 ���

9卷� ∙ ��

∙廣 , 『近 』( 2卷),

, 1981~1995

Ⅰ 記∙ ��

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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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記���

廣 監 ∙ , 『 記 : 

舊 』( 10卷), ゆまに , 1998

1 謙 記∙ 謙吉 記∙

記

2 敬 記∙ 崎 記

3 加 記∙ 謙

記∙ 廣 記

4 久 記∙ 年忌

( 久 ) 

5 記∙ ( 記)∙

楠 記

6 高 記∙ 吉 記∙

記

7 幾 記∙ 記∙

記∙ 吉

8 男 槻 記

9 見 ( ) 

10 見 ( )∙

共 , 『（ ） 刊しんぶん

旗』, 共 � , 1961~

, 『 : 1期』( 69卷),

, 1988

內 警 局 , 『（ 刻 ) 警 : 

10~15』( 15 1), , 1982

1 1~2 : 10年 6~7 ,

2 3~7 : 10年 8~12 ,

3 8~10 : 10年 6~7 ,

4 11~12 : 11年 5~6 ,

5 13~15 : 11年 7~9 ,

6 16~18 : 12年 10~12 ,

7 19~21 : 12年 1~3 ,

8 22~24 : 12年 4~7 ,

9 25 : 12年 8~9 ,

10 26 : 12年 10 ,

11 27~28 : 12年 11~12 ,

12 29~31 : 13年 1~6 ,

13 32~34 : 13年 7~12 ,

14 35~41 : 14年 1~12 ,

15 42~47 : 15年 1~6

男, 『(ビジュアル ) 』( 4卷),

閣, 1995

1 の -古 ∙

2 の 紀-近 ( )-舊 のもち

3 の 紀-近 ( )- 規の技 によるもと

4 の -近 ∙

共 , 『( )20 紀の記 : が え

た の100年 界の100年』, 共 , 2000

究 , 『レヴァイアサン』(1~28

), , 1995

『 � 』, 古 , 1996

2001

3. 연감, 연보, 백서

刊 經 , 『 の企 グル－プ 98年 』, 

刊 經 5475 , 1998

刊 經 , 『企 系 98年 』, 刊

經 5461 , 1997

刊 經 , 『 企 : 國家 98年

』, 刊 經 5482 , 1998

刊 經 , 『ASEAN 企 ’96』, 刊

經 5314 , 1995

究 , 『 � 年鑑』, �

, 1969~2001

, 『年 1997年 ∙2000年 』,

, 1997∙2000

官 計 , 『工 計 』, 

局, 1970~

1

2 工 區

3 企 計

4 ∙

5

, 『 年鑑』, 1997∙1999∙2000

農 計 , 『農 計 』, 農

計 , 1995~1998

� 官 , 『� 計年 』, �

究 , 1995~1998

國 , 『國 年 』國

, 1997

官 計 , 『機械 計年 』, 

일본자료센터도서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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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1995~1998

� , 『� 』, � 究機構,

1949~1999

� , 『� 經 』, � 究機構,

2000∙2001

� 官 國 � 課 , 『 � 』, 

� 究機構, 1996~2000

� 究機構 , 『� 』, �

究機構, 1996~2001

經 企 , 『 界經 』, , 1976∙

1993∙1994∙1997~1999

, 『 』, 局, 1995~2001

, 『 交 』, 局, 1995~2001

開 , 『 』, 

開 , 1991~2001

經 企 , 『國 』, 局,

1957~2000

經 企 , 『科 技 』, 局,

1983∙1991∙1995~2000

, 『 』, 究 , 1956~2000

境 , 『 境 』, 局, 1993~2001

企 , 『 企 』, 局,

1991∙1997~2001

, 『 の 』, , 1994∙1995∙

1997∙1999~2001

サ-ビス , 『 サ－ビス 』,

コンピユ-タ エ-ジ , 1998~2001

, 『 』, 局, 1994~2001

局國 企 課 , 『 が國企 の

』(v. 25~28), , 1996~

, 『 』, 局, 1972~ 

究 , 『企 經 の 』(no. 50-56), 

究 , 1994

No.50 6年

No.51 7年 期

No.54 8年

No.55 9年 期

No.56 9年4 期- 10年3 期決

■국제지역원 홈페이지 자료실

(http://sias.snu.ac.kr/d/d.htm)

1. 자료 검색

지역원 소장자료검색 / 신착도서 / Solars검색 /

기타도서관

2. 데이타베이스

Journal List / Multimedia List

3. 전자도서관

해외DB: PolicyFile / PQD / EBSCO online

FirstSearch / Dissertations / InfoTrac / SSI

전자저널 : SIAS / IDEAL / Kluwer

국내학회지 CD-ROM

CD-ROM

4. 유럽연합센터

5. 출판물 안내

지역연구기사DB / 아시아태평양 연보 / 국제지역

연구

J’l of Int’l & Area Studies / 뉴스레터 / 전임교수

article

학위논문

6. 자료실 서비스

국제지역연구회원 안내 / 서가배치도

◐ 문 의

일본자료센터 Tel (02)880-8503, Fax (02)874-3689

E-Mail schpark@snu.ac.kr

Homepage  http://sias.snu.ac.kr/japan/

일본자료센터에서는 일본과 관련된 원고를 모집

하고 있습니다. 서평, 연구리뷰 등 범위와 주제

는 제한이 없으며,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도 지

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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